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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and analyze occupational stress and satisfaction levels of the 
seafarers in two different groups and to provide data for effective shipping industry resource management. 
Survey was conducted in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from June to July 2021 
and data was obtained from 119 Ocean-going seafarers and 122 Coastal seafarers. The ocean-going 
seafarers had higher job stress and lower job satisfaction than the coastal seafarer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younger, single, and low experience seafarers had higher job stress and lower job 
satisfaction in two groups.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stress in both 
Ocean-going seafarers and Coastal seafarers. Seafarer rotation normalization, shortening boarding period, 
minimizing the disconnection of land communication and seafarer job reassessment is suggested to enhance 
job satisfaction and to reduce job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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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선원은 급변적이고 다양한 해양기상 속에서 선

체의 동요, 소음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선박 종류, 항해경로 및 작업구역에 따른 고온 

또는 저온 상태의 특수한 근무환경을 가지고 있

다(Jepsen et al., 2015). 게다가 육상과 단절, 불규

칙한 교대근무, 외국인 혼승, 제한된 공간에서 장

기간 단조로운 집단생활, 작업구역과 거주구역의 

모호성, 근무시간 외 업무연장 등으로 피로 및 

스트레스가 쌓여, 승선기간 동안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해 위협을 받고 있다(Carter and Jepsen, 
2014; Iversen, 2012). 이는 곧 작업 중 안전사고와 

해양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선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를 파악하여 지속적인 승

선환경 개선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해

운사들의 외항선원 승선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로 내항선원보다 상대적으로 승선기

간이 길다. 특히, 2002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A/H1N1),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2019
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팬데믹 사태 시, 각국의 방역지침 

따른 선원의 하선 금지조치에 따라 외항선원의 

원활한 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도 맞이한 

바 있다. 해사노동협약(MLC, Maritime Labour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3000/JFMSE.2021.12.33.6.1335&domain=http://english.ksfme.or.kr/&uri_scheme=http:&cm_version=v1.5


황 정 희

- 1336 -

Convention)에서는 선원의 승선기간을 최대 12개

월로 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으나(ILO, 2006), 팬

데믹 상황에서는 이를 준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외항선원의 피로와 스트레스

는 더욱 가중되어 업무효율 저하와 직무 불만족

을 유발할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는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바램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을 말한다(NIOSH, 
1999). 직장에서 과중한 업무, 동료와 갈등, 업무

자율성 등과 같은 업무적인 요인과 함께 연령, 
성별, 국적, 근로자의 직종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Mazzola et al., 2011).
직무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직무나 직무상 경

험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 느끼는 긍정적, 부정적

인 감정과 태도의 정도를 말한다(Locke, 1976; 
Schultz and Schultz, 2008). 감정과 태도는 극히 

주관적 요소로 동일한 현상 내에서도 개인이 가

지는 감정과 태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같은 직장 내에서도 직무만족도의 차이가 

있는데, 성격, 성장 배경, 가정 상황 등이 다르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는 임금, 승진, 성취, 감독, 
동료관계, 작업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Herzberg, 1966). 
선행 연구를 볼 때, Kim(2010)은 선원이 열악

한 근무환경으로 스트레스가 높아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 낮다고 확인하였고, Lee et al.(2017)은 

원양어선 선원의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Yang et 
al.(2020)은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외항상선 해기

사일수록 직무만족도는 떨어짐을 확인하였다. 하

지만 현재 다른 직업군과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

된 측정도구를 활용한 연구사례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선원은 항해구역에 따라 선박의 특수

한 근무환경에 노출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각 선

원의 스트레스 원인과 강도 차이가 있을 수 있

다. 이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개별적

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지만, 관련된 연구

는 아직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항선원과 내

항선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를 비교 분

석하여 해운산업의 효과적인 인력관리와 개선방

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항선원과 내항선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를 비교한다.
둘째, 외항선원과 내항선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외항선원과 내항선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승선경력이 있는 외항선원과 내항선

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를 파악하고, 이

들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서술적 비교 조사연구

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B광역시 소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에서 교육수료 중인 승선경력이 있는 외항선원과 

내항선원을 대상으로 2021년 6월 7일부터 7월 21
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에게는 연구

목적과 윤리적 보호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구동

의서에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분석 결과는 연구목적으로

만 사용됨도 안내하였다. 상기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는 총 265부였고, 불완전 자료 18부, 여성 6
부를 제외한 241부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가.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 학력, 결혼상태, 연간소득, 
승선경력, 직책, 근무부서, 선박의 종류, 선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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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로 총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나.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

보건기술지침(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guideline) 중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 지

침에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를 사용하였다(Chang et 
al., 2005).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의 

하부영역이 있다. 하부영역은 물리환경 3문항, 직

무요구 8문항, 직무자율 5문항, 관계갈등 4문항, 
직무불안정 6문항, 조직체계 7문항, 보상부적절 6
문항, 직장문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

항은 Likert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4점, ‘그렇

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스트레스 총점과 하부영역별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

도는 Cronbach’s α=.910이었고, 각 하부영역 문

항의 Cronbach’s α는 .689, .665, .659, .616, .662, 
.776, .618, .794로 나타났다.

다.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는 미네소타대학에서 개발한 단축형 

미네소타 직무만족도 설문지(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MSQ)(Weiss et al., 1967)를 Park 
(200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총 

20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향적 가치 12문

항, 외향적 가치 6문항, 일반적 가치 2문항으로 3
개의 하부영역이 있다. 내향적 가치는 자율성, 성

취감, 직업적 긍지 및 안정성, 외향적 가치는 상

사태도, 임금과 승진, 일반적 가치는 근무환경 및 

동료관계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

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불만족’ 1점에서 

‘매우 만족’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만족도 총점과 하부영역별 직무만족도 점수

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

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775였고, 각 하부영역 문항의 Cronbach’s α는 

.667, .747, .637로 확인되었다.
 

4. 자료수집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외항선원과 내항선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와 백분율로 분석하고, 두 집단 간의 동질성 검

정은 chi-square test 하였다.
2) 외항선원과 내항선원 간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기술통계 분석

하였고, 두 집단 간의 차이는 t-test 하였다.
3) 외항선원과 내항선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One-way analysis of variance)를 이용하였

고, ANOVA 후 Scheffé test를 이용하여 사후 검

정하였다. 그리고 Levene 통계량으로 등분산 가

정 위배 시에는 Welch’s test를 시행 후, 사후 검

정을 Games-Howell test로 확인하였다.
4) 외항선원과 내항선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

무만족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전체 241명으로 외항선원 

119명(49.38%), 내항선원 122명(50.62%)명이다. 두 

집단의 동질성 검정 결과, 연령(χ2=8.33, p=.080), 
근무부서(χ2=1.70, p=.193)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아 동질함이 확인되었고, 학력(χ2=20.85, 
p<.001), 결혼상태(χ2=7.65, p<.001), 연간소득  

(χ2=18.91, p=.001), 승선경력(χ2=8.07, p=.045), 
직책(χ2=10.90, p=.028), 선박의 종류(χ2=25.26, 
p<.001), 선박의 총톤수(χ2=73.89, p<.001)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여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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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연령에서 외항선원은 50대가 32.8%, 내항선

원은 60세 이상이 32.8%로 가장 많았고, 학력에

서는 외항선원과 내항선원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각각 34.5%, 4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Ocean-going Coastal

χ2 p
N(%) N(%) N(%) 

Age(year)

20~29 42(17.4) 26(21.8) 16(13.1)

8.33 .080
30~39 22(9.1) 13(10.9)  9(7.4)
40~49 37(15.4) 19(16.0) 18(14.8)
50~59 78(32.4) 39(32.8) 39(32.0)
≥60 62(25.7) 22(18.5) 40(32.8)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47(19.5) 13(10.9) 34(27.9)

20.85 <.001
High School 95(39.4) 41(34.5) 54(44.3)
College 40(16.6) 26(21.8) 14(11.5)
≥University 59(24.5) 39(32.8) 20(16.4)

Marital status
single 62(25.7) 40(33.6) 22(18.0)

7.65 <.001
married 179(74.3) 79(66.4) 100(82.0)

Yearly income
(10,000 won)

< 3,000 29(12.0) 13(10.9) 16(13.1)

18.91 .001
3,000~4,999 99(41.1) 40(33.6) 59(48.4)
5,000~6,999 55(22.8) 23(19.3) 32(26.2)
7,000~8,999 35(14.5) 26(21.8)  9(7.4)
≥ 9,000 23(9.5) 17(14.3)  6(4.9)

Service Period 
(years)

0~9 73(30.3) 44(37.0) 29(23.8)

8.07 .045
10~19 47(19.5) 21(17.6) 26(21.3)
20~29 52(21.6) 28(23.5) 24(19.7)
≥30 69(28.6) 26(21.8) 43(35.2)

Job position

master 70(29.0) 31(26.1) 39(32.0)

10.90 .028
chief engineer 37(15.4) 11(9.2) 26(21.3)
officer 58(24.1) 35(29.4) 23(18.9)
engineer 32(13.3) 16(13.4) 16(13.1)
rating 44(18.3) 26(21.8) 18(14.8)

Work department
deck 148(61.4) 78(65.5) 70(57.4)

1.70 .193
engine  93(38.6) 41(34.5) 52(42.6)

Type of ship

merchant vessel 86(35.7) 60(50.4) 26(21.3)

25.26 <.001
fishing vessel 82(34.0) 33(27.7) 49(40.2)
passenger ship 20(8.3)  4(3.4) 16(13.1)
specific service ship 53(22.0) 22(18.5) 31(25.4)

Ship’s gross 
tonnage

＜20 64(26.6) 13(10.9) 51(41.8)

73.89 <.001
20~199 44(18.3) 17(14.3) 27(22.1)
200~1,599 37(15.4) 10(8.4) 27(22.1)
1,600~19,999 36(14.9) 27(22.7)  9(7.4)
≥20,000 60(24.9) 52(43.7)  8(6.6)

Total 241(100) 119(100) 122(1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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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상태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외항선원은 

약 2배, 내항선원은 약 4.5배 정도 많았고, 연간

소득은 외항선원 내항선원 모두 3,000~4,999만원

이 가장 많았다. 외항선원은 항해사(29.4%)가, 내

항선원은 선장(32.0%)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

으며, 근무부서는 외항선원 65.5%, 내항선원 

57.4%가 갑판부로 확인되었다. 선박의 종류는 외

항선원은 상선이 5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선(27.7%), 특수선(18.5%), 여객선(3.4%)순이었

고, 내항선원은 어선(40.2%), 특수선(25.4%), 상선

(21.3%), 여객선(13.1%) 순으로 나타났다. 선박의 

총톤수는 외항선원은 2만 톤 이상이 43.7%, 내항

선원은 20톤 미만이 4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Table 1>). 

2. 외항선원과 내항선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직무스트레스의 총점 평균은 외항선원

(54.79±13.26)이 내항선원(48.52±9.63)보다 유의하

게 높았고, 하부영역으로는 직무요구(p=.001), 직

무자율(p=.006), 관계갈등(p<.001), 직무불안정(p<.001), 

직장문화(p<.001) 영역에서 외상선원이 내항선원

보다 유의하게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반면, 조직체계(p=.001) 영역은 내항선원이 외

항 선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무만족도 총점 평

균은 외항선원(57.09±9.71)이 내항선원(60.11±8.94)
보다 유의하게 낮았고, 하부영역으로는 내향적 

가치(p<.001), 일반적 가치(p=.016) 영역에서 외항

선원이 내항선원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Table 2>). 

3. 외항선원과 내항선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를 분석한 결

과, 외항선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인 항목은 연령(F=15.93, p<.001), 결혼상태(t=2.96, 
p=.004), 승선경력(W=9.01, p<.001), 직책(F=8.49, 
p<.001)이었고, 내항선원은 결혼상태(t=2.98, p=.003), 
승선경력(F=3.46, p=.019)으로 나타났다. 

외항선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연령에서 2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 60대 이상, 50대, 40
대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기혼보다

Variables
Total Ocean-going Coastal t p

Mean±SD Mean±SD Mean±SD
Job stress 51.62±11.96 54.79±13.26 48.52±9.63 4.19 <.001

Physical environment 68.60±18.85 70.03±19.92 67.21±17.72 1.16 .247
Job demand 52.58±13.40 55.36±14.53 49.86±11.64 3.24 .001
Insufficient job control 55.10±15.45 57.87±15.84 52.40±14.63 2.79 .006
Interpersonal conflict 34.72±1.71 38.45±14.40 31.08±15.08 3.88 <.001
Job insecurity 42.23±16.24 46.17±17.29 38.39±14.20 3.81 <.001
Organizational system 55.56±18.14 51.80±15.42 59.42±19.90 -3.32 .001
Lack of reward 57.51±15.06 59.43±19.90 55.65±13.05 1.96 .052
Occupational climate 46.65±16.23 51.61±16.61 41.80±14.33 4.91 <.001

Job satisfaction 57.63±9.64 57.09±9.71 60.11±8.94 -4.18 <.001
Intrinsic valuable 56.49±10.77 53.47±10.65 59.43±10.09 -4.45 <.001
Extrinsic valuable 62.19±11.31 60.81±11.07 63.52±11.42 -1.87 .063
General valuable 50.87±20.63 47.65±20.82 54.02±20.03 -2.42 .016

<Table 2> Comparison of the levels of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the ocean-going seafarers and the 
coastal seafa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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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가 높았고, 승선경력이 0~9년인 선

원이 가장 높았으며, 직책에서는 항해사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내항선원의 직무스트레스는 미

혼이 기혼보다 높았고, 승선경력은 0~9년, 10~19
년, 20~29년, 30년 이상 순으로 점차 낮아지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Characteristics Categories
Ocean-going Coastal

Mean±SD t/F/W(p) Mean±SD t/F/W(p)

Age(year)

20~29 69.30±12.77a¶ 15.93 46.19±8.29 1.99
30~39 55.48±10.95b (<.001) 50.90±8.20 (.100)
40~49 48.11±10.06b 50.58±11.68
50~59 50.31±8.99b 51.46±13.25
≥60 50.95±8.99b 45.15±7.13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55.78±14.32 1.29 46.44±8.48 1.63
High School 57.75±14.16 (.283) 48.26±9.88 (.186)
College 53.46±10.56 52.87±10.38
≥University 52.24±13.38 49.75±9.78

Marital status
single 60.05±14.77 2.96 53.89±11.15 2.98
married 52.13±11.64 (.004) 47.34±8.89 (.003)

Yearly income
(10,000 won)

< 3,000 57.14±15.08 2.35 47.47±6.72 .50
3,000~4,999 58.99±15.31 (.058) 47.92±11.11 (.736)
5,000~6,999 54.01±10.86 50.58±13.07
7,000~8,999 51.27±11.22 48.01±6.32
≥ 9,000 49.56±9.83 47.10±9.63

Service Period 
(years)

0~9 62.78±14.35a‡ 9.01† 53.32±9.99* 3.46
10~19 50.42±8.75b (<.001) 47.80±9.84 (.019)
20~29 51.09±11.09b 47.30±8.55
≥30 48.80±10.03b 46.42±9.01

Job position

master 50.23±8.87a 8.49 46.64±9.03 1.35
chief engineer 42.95±7.12a (<.001) 47.30±8.34 (.255)
officer 60.04±14.29b 50.99±10.84
engineer 59.90±16.84b 51.85±9.90
rating 55.03±11.15b 48.26±10.34

Work department
deck 54.94±12.42 1.16 48.23±10.36 -.340
engine 54.51±14.88 (.877) 48.91±8.62 (.393)

Type of ship

merchant vessel 55.78±13.53 2.16 46.43±8.37 1.264
fishing vessel 51.14±11.50 (.096) 49.67±9.85 (.290)
passenger ship 67.08±13.71 51.13±9.50
specific service ship 55.34±13.87 47.11±10.15

Ship’s gross 
tonnage

＜20 54.28±14.61 0.82 46.18±8.29 1.99
20~199 54.13±12.26 (.517) 50.90±8.20 (.100)
200~1,599 48.13±13.44 50.58±11.69
1,600~19,999 54.95±11.94 51.46±13.25
≥20,000 56.33±13.90 45.15±7.13

¶Scheffe test́, †Welch‘s test, ‡Games-Howell test, *Post hoc analysis is not significant

<Table 3> Comparison of the levels of job 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ocean-going seafarers 
and the coastal seafa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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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분석한 결

과, 외항선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항목은 연령(W=8.98, p<.001), 결혼상태

(t=-4.14, p<.001), 연간소득(F=5.36, p=.001), 승선

경력(W=13.14, p<.001), 직책(W=12.11, p<.001)으
로 확인되었고, 내항선원은 연령(F=3.75, p=.007), 

Characteristics Categories Ocean-going Coastal
Mean±SD t/F/W(p) Mean±SD t/F/W(p)

Age(year)

20~29 48.96±4.95a‡ 8.98† 54.38±7.60* 3.75
30~39 50.62±7.76a (<.001) 57.56±8.26 (.007)
40~49 55.21±7.69b 57.28±10.92
50~59 58.13±11.08b 61.72±8.53
≥60 59.50±9.89b 62.70±7.77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55.31±8.64 .96 62.03±9.91 2.25
High School 53.22±9.69 (.415) 60.89±8.57 (.086)
College 57.23±11.70 58.07±8.53
≥University 55.56±8.57 56.20±7.45

Marital status
single 50.90±6.09 -4.14 54.09±8.24 -3.67
married 57.22±10.52 (<.001) 61.44±8.56 (<.001)

Yearly income
(10,000 won)

< 3,000 52.38±10.16a¶ 5.36 59.06±9.00 .60
3,000~4,999 52.08±7.87a (.001) 61.22±9.76 (.661)
5,000~6,999 54.83±8.61a 58.40±7.94
7,000~8,999 55.62±9.35ab 59.89±8.68
≥ 9,000 63.82±10.91b 61.50±5.89

Service Period 
(years)

0~9 49.45±6.22a‡ 13.14† 55.31±7.75a¶ 5.96
10~19 55.81±9.09ab (<.001) 59.04±8.74ab (.001)
20~29 57.39±9.80b 60.58±9.30ab

≥30 61.58±10.16b 63.74±8.17b

Job position

master 60.90±9.50a‡ 12.11† 62.97±7.65 1.90
chief engineer 62.27±9.13a (<.001) 59.96±7.18 (.114)
officer 49.29±7.04b 59.22±12.48
engineer 50.13±4.81b 56.56±7.75
rating 56.00±9.70ab 58.44±8.48

Work department
deck 55.23±9.95 .21 60.53±9.98 .59
engine 54.82±9.38 (.831) 59.56±7.35 (.555)

Type of ship

merchant vessel 55.52±8.88 1.91 59.50±8.06 .10
fishing vessel 58.03±10.81 (.132) 60.55±9.82 (.960)
passenger ship 48.75±5.06 59.56±9.75
specific service ship 53.41±10.10 60.23±8.07

Ship’s gross 
tonnage

＜20 55.77±10.86 1.79 62.18±9.01 1.57
20~199 56.88±9.32 (.137) 59.04±8.58 (.188)
200~1,599 57.70±11.87 57.56±9.25
1,600~19,999 57.67±10.85 57.89±10.29
≥20,000 52.50±8.10 61.75±4.20

¶Scheffe test́, †Welch‘s test, ‡Games-Howell test, *Post hoc analysis is not significant

<Table 4> Comparison of the levels of job satisfac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ocean-going 
seafarers and the coastal seafa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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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상태(t=-3.67, p<.001), 승선경력(F=5.96, p=.001) 
으로 나타났다. 외항선원의 직무만족도는 연령에

서 6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결혼상태는 기혼이 

미혼보다 높았으며, 연간소득은 9,000만원 이상이 

가장 높았다. 승선경력에서는 30년 이상인 선원

이 가장 높았고, 직책에서는 기관장, 선장, 부원, 
기관사, 항해사 순으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내항선원의 직무만족도는 60대 이상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고, 기혼이 미혼보다 높았으

며, 30년 이상 승선경력의 선원이 가장 높게 확

인되었다(<Table 4>). 

4. 외항선원과 내항선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외항선원과 내항선원 두 집단에서, 직무스트레

스 총점과 하부영역인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

자율,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

절, 직장문화 모두 직무만족도 총점과 부적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직무만족도 총점과 하부영역인 

내향적 가치, 외향적 가치, 일반적 가치 전부 직

무스트레스 총점과 부적 상관관계로 확인되었다

(<Table 5>).

Ⅳ. 논 의

본 연구는 외항선원과 내항선원의 직무스트레

스와 직무만족도를 확인하여 해운산업의 효율적

인 인력관리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 총점 평균은 외항선

원 54.79점, 내항선원 48.52점으로 외항선원의 직

무스트레스가 내항선원보다 높은 것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동일한 연구도구를 사용한 선행

연구결과를 100점 환산하여 비교하면, Han(2013)
이 금융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44.01점, 
Lee and Yu(2011)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52.42점, Yoon(2009)이 임상간호사를 대상으

Variables
Job satisfaction

Ocean-going 
r(p)

Coastal
r(p)

Job stress -.562(<.001) -.515(<.001)
Physical environment -.493(<.001) -.199(.028)
Job demand -.472(<.001) -.363(<.001)
Insufficient job control -.412(<.001) -.222(.014)
Interpersonal conflict -.245(.007) -.466(<.001)
Job insecurity -.471(<.001) -.366(<.001)
Organizational system -.537(<.001) -.464(<.001)
Lack of reward -.409(<.001) -.311(<.001)
Occupational climate -.432(<.001) -.363(<.001)

Variable
Job stress

Ocean-going 
r(p)

Coastal
r(p)

Job satisfaction -.562(<.001) -.515(<.001)
Intrinsic valuable -.533(<.001) -.502(<.001)
Extrinsic valuable -.374(<.001) -.299(.001)
General valuable -.389(<.001) -.266(.003)

<Table 5>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s of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the 
ocean-going seafarers and the coastal 
seafarers

로 한 연구 47.20점과, 내항선원은 직무스트레스

가 비슷한 수준이지만 외항선원은 직무스트레스

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

은 결과는 내항선원의 거주구역이 더욱 열악하고 

입출항도 잦음에도, 선박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

과 제한된 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외항선원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축적이 많아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외항선원의 선원

교대가 원활하지 않아 승선기간이 점차 늘어나면

서 직무스트레스의 차이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선원교대에 대한 국제해사기구(IMO)의 

권고안에도 불구하고(IMO, 2020), 코로나19 변이

가 계속 나타나고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각국의 

방역정책으로 선원교대의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외항선원의 승선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

이다. 장기승선을 방지하기 위해 원활한 선원교

대가 이루어져야 하나, 일개 국가의 움직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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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될 수 없으므로 전 세계적인 협력과 공조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불가피한 

장기승선 상황 발생 시, 선박 내에서 피로누적과 

스트레스 축적을 관리할 수 있는 승선생활 프로

그램이 필요하다. 하부영역에서는 직무요구, 직무

자율,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직장문화에서 외항

선원이 내항선원보다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

무스트레스 요인 측정 지침의 한국 근로자의 중

앙값(직무요구=50.1, 직무자율=53.4, 관계갈등

=33.4, 직무불안정=50.1, 직장문화=41.7)과 비교할 

때, 직무불안정 영역을 제외한 영역에서 내항선

원은 중앙값과 비슷한 반면, 외항선원의 직무스

트레스 수준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KOSHA, 
2012). 그 중 직장문화가 중앙값과 차이가 많았는

데, Han(2013)의 연구에서 직무자율, Lee and 
Yu(2011)의 연구에서 관계갈등, Yoon(2009)의 연

구에서 직무요구가 높게 분석된 것과 다르게 나

타났다. 선박조직은 해상 업무특성과 소수 인원

의 분업으로 정확한 업무처리가 요구되는 위계문

화가 강한 조직특성을 가지고 있다. 선박 운항과 

관련된 업무는 해기품질과 해상노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규정 하에, 엄격한 표준준수

와 체계적인 업무분담으로 운영되고 있다(Shin, 
2018). 하지만 이러한 선박 내 문화가 선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업무 

외 영역에서는 긴장완화를 도모하는 선박 내 분

위기 조성이 요구된다. 
직무만족도는 외항선원이 내항선원보다 낮은 

것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Song(2012)의 연

구에서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직무스트

레스의 영향력이 다른 변수에 비해 가장 큰 것으

로 분석되었고, 다른 선행 연구에서 직무만족도

와 직무스트레스는 대부분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

내어(Lee and Lee, 2020; Choi and Lee, 2015; 
Kim, 2015; Jeong et al., 2012; Kim and Nam, 
2009), 본 연구에서도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외항

선원이 만족도는 낮게,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내

항선원은 만족도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

다. 직무만족도 총점 평균은 외항선원 57.09점, 
내항선원 60.11점으로 동일한 연구도구를 사용한 

연구결과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볼 때, Seon and 
Chung(2019)이 간호사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68.0
점, Yoo(2016)이 전문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

행한 연구 62.6점, Ko and Ko(2014)가 재활병동 

간호사 대상으로 한 연구 63.4점과 비교하면, 외

항선원과 내항선원 모두 타 직종에 비해 직무만

족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원의 직무만

족도 저하는 장기승선율 하락과 우리나라 해운시

장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선원직 매력화

에 대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하

부영역에서는 내향적 가치, 일반적 가치 영역에

서 외항선원이 내항선원보다 낮은 것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Ko and Ko(2014)의 연구에서 내

향적 가치 63.4점, 일반적 가치 62.4점과 비교하

면, 하부영역에서도 외항선원, 내항선원 모두 비

교적 낮음이 확인되었다. 내향적 가치는 자율성, 
성취감, 직업적 긍지 및 안정성을 나타나고 일반

적 가치는 근무환경 및 동료관계와 관련되어 있

으므로 해당 가치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

키기 위한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도 차이를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는 외항선원의 

연령, 결혼상태, 승선경력, 직책에서 내항선원은 

결혼상태, 승선경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를 보였다. 외항선원에서 연령 20대·30대, 결혼상

태 미혼, 승선경력 0~9년, 직책 항해사·기관사가 

상대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확인되었다. 내

항선원의 결혼상태, 승선경력에 대한 결과도 외

항선원과 유사하였다. 직무만족도는 외항선원의 

연령, 결혼상태, 연간소득, 승선경력, 직책에서, 
내항선원은 연령, 결혼상태, 승선경력에서 유의미

한 결과가 나타났다. 외항선원에서 저연령, 미혼, 
저연봉, 적은 승선경력, 항해사·기관사인 경우 직

무만족도가 낮았다. 내항선원도 연령, 결혼상태, 
승선경력에 대해 외항선원과 유사하게 분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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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반적인 결과를 볼 때, 미혼이고 승선경력이 

적은 젊은 해기사가, 직무스트레스가 높고 직무

만족도가 낮게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비록 선박환경과 근무형태가 힘들더라도 해상근

무자가 상대적 고임금인 것이 주요한 승선이유였

던 과거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육ᆞ해상간 임

금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일ᆞ생활균형을 

중요시하는 시대흐름에 젊은 선원들이 선원직에 

대한 매력을 가지지 못하고, 특히 코로나19 사태

로 인한 교대문제가 부상되면서 저연령 선원들이 

높은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낮은 직무만족도를 보

인 것으로 생각된다. 당장 선원에 대한 처우개선

이 어렵더라도 선원교대 정상화, 승선기간의 단

축, 선박 인터넷 보급 확대 등의 육상과 소통경

로를 넓혀 젊은 선원들의 장기승선을 위한 환경

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외항선원과 내항선원 두 집단은 

직무스트레스 총점과 모든 직무스트레스 하부영

역에서 직무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

였다. 직무스트레스 총점,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

무자율,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

문화 영역에서 외항선원이 내항선원보다 더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관계갈등 영역에서는 내항

선원이 외항선원보다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다른 선행연구결과(Han, 2013; Yoon, 2009)와 비

교할 때,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

가 외항선원과 내항선원 모두 다소 강한 편이었

다. 외항선원의 직무스트레스가 내항선원보다 직

무만족도에 더 높은 상관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 

외항선원의 직무스트레스 집중관리가 요구되어지

며, 관계갈등 영역에서 내항선원이 외항선원보다 

약 2배정도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므로 내항

선원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승선생활 중 

관계갈등 요소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외항선원과 내항선원 모두 직무만족도와 직무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로 분석되었고, 직무만

족도 총점과 모든 직무만족도 하부영역이 높을수

록 직무스트레스가 낮았다. 특히 하부영역에서는 

성취감, 직업적 긍지 및 안정성 등을 나타내는 

내향적 가치가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강한 상

관관계를 나타냈다.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서는 내향적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

라의 수출입화물의 대부분이 선박을 통하여 운송

되고 있으므로 그 역할이 중요한 만큼, 선원직에 

대한 직업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사회적 공감

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해운산업 근로자 중 

비정규직에 대해 관심을 두고 선원의 고용불안 

요소를 찾아 해결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특정기간 해기지정교육기관에서 교

육과정에 참여하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

료로 표본의 크기가 제한되어, 선원 전체의 결과

로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

점이 있더라도 외항선원과 내항선원의 직무스트

레스와 직무만족도를 표준화된 측정도구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효율적인 인

력운용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승선경력이 있는 외항선원 119명과 

내항선원 122명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한 비교 조

사연구이다.
연구결과, 외항선원이 내항선원보다 직무스트

레스가 높았고, 하부영역에서는 직무요구, 직무자

율,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직장문화 영역이 높았

다. 직무만족도는 외항선원이 내항선원보다 낮았

고, 하부영역에서는 내향적 가치, 일반적 가치 영

역에서 낮았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외항선원와 

내항선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모두 부

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하부영역에서도 대부분 

외항선원이 더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

서 선원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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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교대 정상화와 더불어 승선기간 점진적 단축, 
승선기간 중 육상과 단절 최소화, 선원에 대한 

직업적 가치 재평가 등의 선원직 매력화에 대한 

노력이 절실하다. 그리고 향후 연구에는 대상을 

확대하여 연령, 승선경력, 직책 등에 따른 직무스

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선원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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